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 흉악범죄 모방 방지 안내문 >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 최근 흉기 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SNS 

상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.

 특히, 10대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인터넷 등

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

되고 있습니다. 

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, 경

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협

박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,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

지도를 당부드립니다.

2023. 8. 9.

전 주 근 영 여 자 고 등 학 교 장

희망찬 미래를 함께 여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
    Jeonju Geunyoung

    High School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223-8984
행정실 223-8987

Ÿ ‘살인 예고’ 피의자 대부분 10대…이유는 “장난”

Ÿ 너도나도 ‘묻지마 살인예고’ 잡고 보니 중학생… “장난이었다” 등


